
2026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모든예술31_김포> 심의 총평

김포문화재단에서 2026년 1월 14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6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모든예술 31-김포 심사는 공공예술과 청년예술인 지원에서 서류 심사와 

서류 심사 통과자에 대한 면접심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체 지원 상황을 요약하면 지역 예술 단체나 개별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지원하였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에서부터 장르융합, 전통 심화 등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하고 잠재력이 높은 작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음을 읽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일부 우수 기획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아쉬워하며, 향후 이 분야의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이 

심사위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였다.

공공예술의 경우 지역의 문화자원과 공간을 잘 파악하여 기획한 점과 행사 주최자의 기획력, 참여 
작가들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수혜자를 결정하였으며, 청년예술의 경우 역시 
작가의 역량 우수성과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기여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기획들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예비 선정자를 확정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심사는 전반적으로 지역 내의 역량과 잠재력 있는 
작가와 단체를 표면화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절대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의 규모를 최대한 확대시키고 심사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의 시행에도 함께 관여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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